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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된 나라들에서 청소년기에 우울과 자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난다. 청소년기 우울은 불안과 섭식장애 및 주의력 결핍

과 파괴성 행동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높고 자살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에 관한 기초자료를 개관하고 제어이론의 입장에서 우울에 대한 기존의 심리학적 설명이론

들을 통합해서 조망해 보려 하였다. 최근 수정된 제어이론의 입장에서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 

‘우울과 자살과의 관계’ ‘청소년기에 우울이 급증하는 이유’ ‘청소년기부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이유’ 및 ‘한국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과 관련되는 문화적 요인’ 등에 대

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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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우울과 자살의 기초자료

  우울은 슬프고 불행한 기분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일련의 우울 증상 목록들(예: 우울한 기분,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혹은

수면이나 식욕의 변화 등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

되는 증상들)로 구성된 장애 범주인 우울증을 의

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주우울증

과 기분부전장애)이 우울의 한 극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고,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을 그 심도

에서 차이가 있는 연속체상의 개념으로 본다. 우

울증은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증

가하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발생률과 유병률이

더 높고 이런 경향은 청소년기에 시작해서 성인

기까지 지속된다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

다(Weissman, Bland, Canino, Faravelli, Greenwald, 

Hwu, Joyce, Karam, Lee, Lellouch, Lepine, Newman, 

Eubio-Stipec, Wells, Wickramaratne, Wittchen, & 

Yeh, 1996). 우울증은 불안장애, 섭식장애 및 주

의력 결핍/파괴성 행동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경

향이 높고 학업과 대인관계 문제를 동반하는 경

우가 흔하다(Angold, Costello, Erkanili, & 

Worthman, 1999). 

  DSM-IV(APA, 1994)의 우울증 기준은 상당히

이질적이고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 우울증을 평

가하는 도구로는 구조화된 면접, 임상가의 관찰

평정법 및 자기보고식 척도 등 50여 가지가 사

용되고 있다(Elaine, Kameoka, & Lee, 2003). 우울증

이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장애로 이야기되고 있

지만 정확한 유병률에 관해 합의된 자료는 아직

없는 상태다. 그 중요한 이유는 연구대상이 되는

표본의 성질(정상 대 임상 집단), 우울증의 진단

기준, 평가방법(임상면접 대 질문지법) 및 정보제

공자(청소년 대 부모나 교사) 등에 따라 나타나

는 유병률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Roberts와

Lewinsohn 및 Seeley(1995)가 1,700여 명 이상의 지

역사회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행한 역학연구에

따르면,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우울증의 유병률은 3%에서 30%까지 변화

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겠지만, 

주우울증과 기분부전장애의 6개월 내지 12개월

시점 유병률의 중앙값은 약 5%에 이른다(Angold 

& Costello, 1995). 

  우울증 유병률은 학령전기 아동의 1% 미만에

서 시작해서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에서는

2-3%로 증가하고 청소년기(13-20세)에는 6-9% 정

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mas & 

Nilsen, 2003). 우울증으로 진단받을 정도는 아니

지만 청소년의 20% 정도가 상승된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한다고(Birmaher, Ryan, Williamson, 

Brent, Kaufman, Dahl, Perel, & Nelson, 1996) 알려

져 있다. 청소년기의 우울증 증가는 여성에게서

현저하며, 특히 13세 이후에 남녀의 차이가 두드

러진다. 한 조망적 연구(Hankin, Abramson, Moffitt, 

McGee, Silva, & Angell, 1998)에 의하면, 15세에서

18세 사이에 청소년 전체집단의 우울증 유병률

이 증가하지만(3%에서 17%로), 여성의 경우가

(4%에서 23%로) 남성의 경우에(1%에서 11%로) 

비해 증가율이 더욱 크다. 이 때 생활연령의 증

가보다는 사춘기적 발달이 우울증의 증가와 더

밀접히 관련된다는 증거도 있다. Ge, Conger 및

Elder(1996)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사춘기가 빨리

온 소녀들이 사춘기가 늦거나 제때에 온 소녀들

에 비해 불안과 우울증상을 더 많이 경험했고

정서문제의 지속에 취약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주우울증의 유병률은 최근 세대에서 와서 크게

증가했는데, 1970년대 전에 태어난 세대에 비해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거

의 2배 정도 높아졌다(Ryan, Williamson, Iengar, 

Orvaschel, Reich, Dahl, & Puig-Antich, 1992).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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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우울증 증가가 유전보다는 환경요인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청소년기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 과민한 감정

이나 분노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빈번한

초발 연령은 임상 표본 연구에서는 11세, 우울증

어머니의 자식연구에서는 12-13세, 지역사회 표

집 연구에서는 14세이고, 첫 삽화는 평균 7-9개

월 정도 지속된다. 이들 중 80% 이상이 다음 1

년 이내에 회복되지만, 1년 이내에 18-35%, 2년

이내에 40-45%, 3년 이내에 54-61% 사이의 재발

률을 보인다(Kovacs, Obrosky, Gatsonis, &  

Richards, 1997). 이정균, 곽영숙, 이희, 김용식, 한

진희, 최진옥 및 이영호(1985)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우울증의 시점 유병률은 여자 9% 남자

5%이며, 청소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한국에

서 우울증은 불안장애 및 정신분열증과 함께 청

소년이 정신과를 찾는 가장 높은 이유라고 보고

되고 있다(권석만, 2000). 한국 청소년의 우울증

유병률이나 발달적 변화 등에 관한 종합적 역학

연구는 아직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된다. 

  자살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스스로의 의지

적 행동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죽음이나 행위’

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살이라는 최종 결과 외에

도, 자살 생각, 충동, 의도, 계획, 시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관심사다. 우울증은 자살생

각을 동반한다고 가정하는데, 이런 생각은 DSM- 

IV의 우울증 기준에도 포함되어 있다. 자살생각

은 우울과 함께 청소년기에 흔하다고 알려져 있

다. 한 지역사회표본 자료(Roberts, Lewinsohn & 

Seeley, 1995)의 따르면 청소년의 41%가 자살 생

각을 해 본 적이 있으며, 임상 표본에서는 그

정도가 75%로 상승했다. 일반인 표본에서는 아

동의 1%(Pfeffer, Lipkins, Plutchik, & Mizurich, 

1988), 그리고 청소년의 1내지 7% 정도가 적어

도 1회 이상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Birmaher, Ryan, Williamson, Brent, Kaufman, Dahl, 

Perel, & Nelson, 1996). 우울증 집단에서는 13%의

아동과 26%의 청소년이 1회 이상 자살시도를 하

였다고 응답했다(Ryan, Puig-Antich, Ambrosini, 

Rabinnovich, Robinson, Nelson, Iyengar, & Twomey, 

1987).

  전영주와 이숙현(2000)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과반수이상이 종종 자살충동을 느낀다

고 답하였으며, 경기도청소년상담실(1997)의 조사

에서도 중고생 응답자의 81%가 자살충동을 경험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 청소년의 자살사망에 관한 자료는 통계

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에서 얻을 수 있다

(www.nso.go.kr). 이 자료에서 2001년도의 사망원

인을 1991년의 자료와 비교분석해 보면, 한국인

의 전체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수)은

15.5로 제 8위의 주요 사망원인이며 1991년의

9.1(10위)에 비해 6.4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난다. 이런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뉴질랜드

(15.2) 및 프랑스(16.2)와 유사한 중간 정도에 해

당한다. 자살은 10대(자살률, 3.3)와 30대(15.4)에

서는 제 3위의 사망원인이며, 20대(11.2)에서는

제 2위의 주요 사망원인에 해당한다. 1982년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사망원인 자료에서(심

영희, 1986), 15- 24세 사이의 자살률이 32.6인 것

에 비하면 1991년에는 청소년의 자살률이 매우

낮아졌다가 2001년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추세

가 아닌가 짐작된다. 

  2001년 전체자살률의 성차는 남자(27.5)가 여자

(8.9)에 비해 3.1배 정도 높다. 그러나 10대에서는

남(3.4) 여(3.2)의 차이가 거의 없고, 20대(14.8 대

7.3)와 30대(21.2대 9.2) 및 40대(27.5 대 8.9)에서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1991년에 비한 2001년

의 연령별 자살구성비의 변화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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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14.6%에서 28.7%로) 20대 이하(9.0%에서 3.3%

로)와 20대는(27.2%에서 13.4%로) 전체 사망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비해 더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경향신문, 2003, 7

월 26일자), 2002년의 총 자살건수는 13,0055(사

망률; 약 29.0명)건으로 2001년의 12,277(사망률; 

27.2명)건에 비해 6.3%나 늘었다. 이 중 생활고와

사업실패로 인한 30대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데, 이는 IMF 위기와 유사하게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실업률의 증가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

인다. 청소년들의 경우에 대한 최근 자살의 구체

적 자료는 얻지 못했다.

제어이론의 입장에서 본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우울증의 발생과 지속을 설명하려는 많은 이

론들이 제안되었으며 자살에 관해서도 적지 않

은 이론들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을 설명하는 주요한 심리적 이론인 인지도식이

론(Beck)과 학습된 무력감이론(Seligman)과 무망감

이론(Abramson), 강화감소이론(Lewinsohn), 자기차

이이론(Higgins) 및 자아분석이론(Bibring)과 자살

을 설명하는 자기도피이론(Baumeister)의 핵심 주

장들을 제어이론(Control Theory; Carver & Scheier, 

1981, 1982, 1990 1998, 2003; Powers, 1973; Wiener,

1948)의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

다. 

  우울을 제어이론의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설명

해 보려는 접근은 앞서 Hyland(1987)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Hyland의 연

구 이후 제안된 정서에 관한 제어이론의 수정주

장을 포함시켜서,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 ‘우울

과 자살과의 관계’ ‘청소년기에 우울이 급증하는

이유’ ‘청소년기부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이유’ 및 ‘한국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과 관련되는 문화적 요인’ 등을 수정된 제어

이론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려 한다.

제어이론

  제어이론의 기본 단위는 ‘투입기능(input function)’,

‘준거가(reference value or criterion)’, ‘비교기

(comparator)’ 및 ‘산출기능(output function)’ 등이

다. 투입기능은 지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준거

가는 시스템 내부에서 미리 규정이 된 정보이며, 

비교기는 지각입력과 준거가를 계속적으로 비교

하는 역할을 한다. 비교는 두 값의 차이가 무시

할 만하거나 충분한 두 가지 결과를 산출한다. 

차이가 충분한 크기에 이르면 오차신호가 출력

기능(행동)을 유발한다. 제어체계는 이런 순환적

환류(feedback)과정을 통해 환경으로부터의 입력

(지각)을 통제(혹은 제어)한다. 제어이론에서 준거

가는, 인간의 경우, 목표에 해당하며 출력은 목

표지향적인(혹은 동기화 된) 행동으로 볼 수 있

다(제어이론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전겸구, 김교

헌, 1996; Caever & Scheier, 1998 참조). 

  인간 시스템의 준거가는 추상성이나 수단-목적

의 면에서 위계를 이루고, 상위 위계의 출력은

그 아래 단계 위계의 준거가를 결정하며 하위

위계 시스템의 출력은 상위 체계의 목적을 달성

하는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가치 있는 삶’이

라는 원리 수준의 준거가는, ‘시험합격’이나 ‘봉

사활동’ 등의 계획(혹은 프로그램/사건도식) 수준

의 성과에 의해 달성된다. Powers(1973)는 제어과

정을 8단계의 위계로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 최

상위 위계에 해당하는 ‘원리(principle)’와 ‘계획

(program)’ 수준이 인간행동과 관련해서 빈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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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다. ‘오차민감성(error sensitivity)’은 추적된

오차와 그 오차에 반응해서 생성되는 행동의 양

사이의 신호 확대(signal amplification)의 정도를

뜻하는데, 목표추구 행동의 강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자기초점적 주의(self-focused 

attention)’나 ‘사회비교(social comparison)’ 및 ‘행위

인식이론(Action Identification Theory; Vallacher & 

Wegner, 1985)’ 등이 오차민감성의 결정과 밀접하

게 관련된다.

Hyland의 우울증에 대한 제어이론적 해석

  Hyland(1987)는 “원리와 계획 수준에서 오차민감

성이 높고 준거가와 지각적 입력 사이에 만성적인

괴리가 있는 것이 우울증의 충분조건이라고” 주장

한다(p.111). ‘일시적 실패(transient mismatch)’는 흔

히 그 차이를 회복하려는 더 많은 노력과 수행

을 초래한다. 이에 반해 ‘만성적 제어실패(control 

mismatch)’는 오랜 기간 동안의 목표달성 실패와

함께 높은 오차민감성이 계속 존재하는 조건을

뜻하며, 이 조건이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본다. 

다양한 종류의 원리와 계획 수준에서의 목표달

성 실패가 우울증의 유발에 공통적으로 관여될

수 있다. 제어이론에서는 일시적 실패를 막아주

는 세 가지 보호기제를 제안하는데, 우울증은 이

런 보호기제가 제대로 잘 작동하지 못하는 것과

도 연관된다. 그 기제 중의 하나는 지각적 입력

을 변화시키는 것이며(예, 부정), 다른 하나는 오

차민감성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예, 철수나 포기), 

마지막 하나는 준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예, 

목표 수준 낮추기). 

  Hyland가 제안하는 우울증과 밀접하게 연관되

는 목표는 원리 수준의 ‘자긍심(self esteem)’과 ‘통

제/효능성(control/effectance; 혹은 자기효능감)' 및

원리와 계획 수준에 걸쳐 존재하는 기타 목표들

이다. 그는 기존의 우울증에 관한 설명이론들은

위 목표들의 달성실패와 관련해서 우울증의 하

나나 그 이상의 증상들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며, 우울증의 주요증상으로

‘인지적 결손(반응과 결과 사이의 새로운 연결을

학습하지 못함)’, ‘동기적 결손(자발적 행동을 솔

선하지 못함)’, ‘자긍심의 저하(무가치감이나 자

기비난)’ 및 ‘슬픈 감정(우울한 기분)’을 들고 있

다.

  학습된 무력감이론은 ‘통제불능에 대한 일반

화된 기대(긍정적 성과도 포함)’가 우울증의 충

분조건이라고 본다. 제어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불능에 대한 기대는 지각적 입력에 해당한

다. 학습된 무력감의 수정이론에서는 이런 통제

불능의 기대가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귀인

과정이 추가된다. 우울증의 동기와 인지 증상은

사건들이 통제불능이라는 기대 그 자체에서 유

래하며, 통제불능 사건을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면 미래와 새로운 상황에 통제

불능의 기대가 확산되고, 내적 요인으로 귀인하

면 자긍심이 저하한다. 그러나 슬픈 감정은 계

획 수준의 실패 결과에서 유래한다. 수정이론은

우울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일반인)들에

비해 귀인양식에서 다르다고 보는데, 그들은 자

기효능감(통제성/효능성)의 지각이 어렵도록 귀

인한다고 주장한다. 우울한 사람들은 일반인들

에 비해 ‘귀인편파(attributional bias)’나 ‘통제에

대한 착각(illusion of control)’이 부족하다는 증거

가 있다. 이와 다른 설명방식에서는 우울한 사

람들이 통제에 대한 높은 욕구(높은 오류민감성)

가 있어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

해 더 심하게 혼란된다고 주장한다(Burger & 

Arkin, 1980).

  자기효능감보다는 자긍심 목표의 제어실패로

우울증을 보려는 시도는 학습된 무력감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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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초기 무력감이론을

수정하려 한 이유는 귀인과 우울의 관계가 인과

적이라기보다는 동반적이라는 연구증거와 귀인

양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치료 증거에서 유

래했다. 즉, 낮은 자긍심이 우울증의 보다 근원

적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다. Bibring(1953)은 우

울한 사람들이 달성하지 못한 자기관련 열망을

더 의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Weiner와 White 

(1982)는 우울한 사람들이 과대한 기대와 전지전

능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제

어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지면, 자긍심의 결핍

은 자긍심과 관련된 지각적 입력과 준거가 사이

의 불일치에서 유래하고, 이를 준거가와 오차민

감성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동기적 설명) 

지각적 입력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지각

적 설명).

  자아분석이론들은 제어실패를 동기적으로 설

명하는 데 반해, Weiner와 White는 지나치게 높

게 준거가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성격특성을

강조하며, Bibring은 오차민감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지 이론들은 자긍심 제어실패의 원인으

로 지각적 투입을 강조한다. ‘자기 고양적 귀인

(self-serving attribution)’이나 ‘거짓 합의성 효과

(false-consensus effect)’ 등에서 우울한 사람들은 일

반인들에 비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채색)하

지 못하는 역 편파를 보인다. 이에 더해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 정보를 더 많이

찾는 경향도 보인다. Pyszcynnski와 Greenberg(1985)

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은 실패한 뒤에 자기초

점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반면 일반인들은 성공

한 뒤에 자기초점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Beck 역기능적 인지도식이론에서도 우울

한 사람들은 자기비하적 인지도식에 맞는 환경

적 자극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세상을 지각

한다고 본다.

  학습된 무력감이론에서 계획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는 흔히 통제불능의 지각

을 유도할 것인데)은 슬픔 감정만을 유도한다고

언급된다. 그러나 조작적 조건형성이론(Lewinsohn, 

1974)이나 성취동기이론(Atkinson & Birch, 1978)에

서는, 자긍심이나 효능감이라는 원리 수준의 목

표 실패가 아닌, 다른 목표들의 달성 실패에서도

직접적으로 우울증이 유래된다고 주장한다. 조작

적 조건형성이론에서는 우울한 사람들은 사교

기술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상황에서

강화를 받기 어려우며, 우울증은 반응에 유관한

(contingent) 정적 강화의 부족에서 초래된다고 주

장한다. Lewinsohn, Mischel, Chaplin 및 Barton(1980)

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대인기술을 과장되게 낙관적으로 보는데

반해, 자신의 열악한 사회기술을 보다 정확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행동적 이론은 우울증을 중요

하고 구체적인 목표달성에서의 일관된 실패의

결과라고 본다. 아울러 긍정적인 성과를 일반인

들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보는 지각적 입력도

우울의 기여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성취동

기이론에서는 오차민감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Bonime(1966)는 초기 아동기의 결핍이 나중에 비

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나 요구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Feather와 Davenport(1981)는 직업을 얻

으려고 더 높게 동기화된(높은 오차민감성을 지

닌) 실직자들이 그렇지 않은 실직자들에 비해 실

직 기간에 더 쉽게 우울해짐을 보고했다. 

  요약하면 우울증을 설명하는 다양한 심리적

이론들은, 각기 다른 용어와 초점을 지니고 있지

만, 제어이론의 입장에서 세 가지 목표와 관련된

제어실패로 조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는 최근 제어이론의 수정된 입장

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를 우울과 자살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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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이론의 수정

  속도제어(Velocity Control)와 감정

  Carver와 Scheier(1990, 1998)는 제어체계가 ‘행위

회로(action loop; 행위체계, action system)’와 ‘감정

회로(affect loop; 속도체계, velocity system)’의 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행위회로가 행

동을 통해 준거가와 지각적 입력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기능을 하는 데 반해, 감정회로는 행위회

로가 그 차이를 얼마나 잘 줄여 가는가? 를 확인

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행위회로가 위치를

조절한다면(정확성이 중요) 감정회로는 일종의

속도계와 유사한 속도조절(신속성이 중요)의 역

할을 한다. 감정은 준거가와 지각의 차이에서 유

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줄이는(혹은 늘이

는) 속도와 관련된다고 본다. 즉, 감정은 기대하

는 속도와 지각된 속도의 비교에서 유래한다. 감

정회로의 비교 결과는 두 가지의 주관적 경험을

유발시키는데, 그 하나는 정적 혹은 부적 감정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확신 대 의심의 감(a 

sense of confidence versus doubt)’이다. 이 둘은 동

시적으로 작동해서 부적 감정경험은 의구심을

더욱 부추기고 정적 감정경험은 희망과 확신을

증가시킨다. 감정체계는 자동차의 자동속도조절

체계에 비유할 수 있는데, 목표를 향해 너무 늦

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부적 감정이 생겨 행위체

계를 더 노력하도록(가스를 더 많이 투입하게) 

만든다. 기대 속도보다 너무 빠르다면 정적 감정

이 유발되고 노력을 줄이게 만든다(가스 투입을

줄인다).

  두 종류의 감정유발체계

  지금까지 제어이론을 부적환류체계(negative 

feedback system)의 면에서 주로 조망해 왔지만 정

적환류체계(positive feedback system)의 면도 중요하

다. 부적환류체계에서의 조절은 이상적으로 바라

는 목표와 지각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

어지는 데 반해, 정적환류체계에서의 조절은 ‘그

렇게 되기가 두려운 회피 목표’와 ‘지각’의 차이

를 키우는 방향으로 조절이 이루어진다. 차이를

줄이거나 키우는 두 방향으로의 속도에 대한 지

각이 준거가를 넘어서면 모두 정적 감정을 경험

하고, 반대라면 모두 부적 감정이 유발된다. 그

러나 두 체계에서 유발되는 감정의 성질은 다르

다. 이상이나 유인가를 향해 나아가는 속도가 기

대 이상이라면 고양(elation )이나 기쁨(joy)을 경험

하는 데 반해, 회피 목표(예, 되기 두려운 나)에

서 멀어져 가는 속도가 기대 이상이라면 안심

(relief)을 경험한다. 또 각 방향의 속도가 기대 이

하라면 우울과 같은 낙망(dejection)관련 감정과

불안과 같은 초조(agitation)관련 감정을 각각 경험

하게 된다. 이런 주장은 Higgins(1987, 1996)의 자

기차이이론의 주장과 일치한다. 

  한편, Carver와 Scheier(2003)는 유기체에게 부적

및 정적 환류체계와 밀접히 관련되는 독립적인

생리적 체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Gray, Davidson, 

Cloninger, Fowles 혹은 Depue 등의 연구에서 수렴

되어 나타나는 행동억제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와 행동접근(활성)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의 작동에 관한 증거들이 그것이다(김교헌, 

김원식, 2001 참조). 두 종류의 감정유발 체계에

관한 주장은 Deci와 Rayan(1985, 2000)의 자기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주장과도 상응하

는 면이 있다.

  역경에 대한 반응

  속도 차이에서 유래하는 감정경험과 함께 동

반된다고 본 미래에 대한 확신 대 의심의 기대

는 후속 행동과 인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다. 순간적 의심의 결과는 흔히 더 많은 정보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 62 -

추구하는 것이다. 역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흔

히 잠시 진행 중이던 노력을 멈추고 성공의 가

능성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보려 한다. 

사람들은 이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자원과 다른 대안적 접근과 그 결과에 대해 추

론하기도 하고 사회비교에서 정보를 얻기도 한

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정보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유사한 상황에서의 과거행

동의 결과물에 대한 기억정보, 즉 만성적 기대가

역경에서의 희망의 확신과 의심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즉, 낙관적 기대(optimism)와 무망

기대(hopelessness)의 성향이 사람들이 역경에 처해

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가에 큰 영향을 미

친다. 성공이 기대된다면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쏟을 것이고, 비관적 기대가 지배적이라

면 노력을 철회하거나 포기할 것이다. 

  더 많은 노력과 포기 중, 어느 것이 일방적으

로 건강하거나 적응적이라 할 수는 없고, 상황과

과제의 성질에 따라 노력과 포기의 적응성을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적 포기뿐만 아니라

정신적 포기(예, 과제와 관련 없는 생각이나 행

동에 몰입)도 발생한다. 성공에 대한 비관적 기

대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

는데, 그 경우는 흔히 내적인 바람(준거가)이나

외부 압력이 그 목표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Hyland의 우울 유발 조건에 해당

한다. 

  바람의 조정과 감정체계의 구경조정(Scaling 

Back Aspirations and Recalibration of Affect System).

  감정체계에서 사용되는 준거가는 경험과 시

간의 흐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Carver & 

Scheier, 2000). 예를 들어, 일이나 학업에 관한 어

떤 과제에서 성공적인 경험이 축적된다면 사람

들은 이제는 종전보다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한다. 

이에 반해, 질병이나 노화 때문에 종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계속해서 실패한다면 바람의 정도

와 변화속도를 그에 맞춰 조절하기도 한다. 이런

조정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감정적 현실을 경

험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자원과 상황의 변

화 성질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경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만성적 제어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수정 제어이론이

우울과 자살의 설명에 사사하는 점

  수정된 제어이론은 우울증에 대한 Hyland의 조

망과는 다른 관점을 제안하기도 하고 우울과 불

안 그리고 우울과 자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

로운 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먼저, 높은 오차민감성을 지닌 원리와 계획 수

준에서의 목표에 대한 만성적 제어실패가 우울

증의 충분조건이라는 주장은 제어의 행위체계와

감정체계로 나누어 좀 더 명세화되어야 한다. 

Hyland의 우울증에 대한 제어이론적 해석은 자기

조절의 행위체계와만 관련해서 진행되었다. 수정

이론에 따르면, 우울한 감정은 제어 속도와 관련

되는 감정체계의 산물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울증은 바라는 상

태와 지각한 현 상태가 만성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서(위치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차이를 바로잡

으려는 속도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속

도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이 관점에서 우울증을

조망하는 것은 우울증과 관련한 많은 쟁점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함께 해결해야 할 도전거리

를 던져준다. 또 감정경험과 함께 동반하는 ‘확

신 대 의심’의 기대와 그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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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후속 대처행동 및 경험과 시간에 따른

구경조정(recalibration) 과정 등은 우울증의 증상들

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지

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두 종류의 독립적인 제어체계 혹

은 감정유발체계의 존재와 관련된 시사점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울한 감정과 우울증은 이상

을 좇는 데 실패하는 것과 이상을 좇는 속도를

기대하는 만큼 내지 못하는 데서 유래한다. 이에

반해, 불안한 감정과 불안장애는 당위적으로 피

해야 할 목표를 피하지 못하고 그 목표에서 멀

어져 가는 속도를 자신이 바라는 정도로 내지

못하는 데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행

동접근체계와 행동억제체계의 민감성이 생리적

성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우울과 불안

을 질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차원으로 조망한다. 

이런 관점은 Higgins의 자기차이이론과 부합하는

면이 있고, Lazarus의 인지평가이론이나 Beck과

Emery의 불안과 우울에 대한 특수 인지도식 가

설과도 상응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 제이이론은 불안과 우울 정서가

자주 공존하고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공병율

(comorbidity)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간이 일상에

서 세우게 되는 대부분의 목표가 이상적 가치의

측면과 당위적 가치의 측면을 함께 지니기 때문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이상적으로 ‘유능

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고, 이 둘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고 상당부분

단일 차원의 양 극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경에 처해서 불안과 우울을 함께 경험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 대부분의 제어체계에서 정적환류체계는 그

상위의 부적환류체계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싫어하는 아버

지의 여러 행동과 멀어지려는 정적환류체계를

가진 청소년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와는 다른 새

로운 이상점을 지향하게(부적환류의 특성) 될 것

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회피 목표에 해당하는 하

위 위계 목표들(예, 술주정)에서의 회피 속도조절

을 실패하는 것은 불안을 유발하지만 그 상위

위계에 해당하는 이상적 목표(예, 좋은 가족 구

성원이 되기)의 달성의 속도가 미달되는 것에서

는 우울이 유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예

에서와 같이 수정된 제어이론의 관점을 다양하

게 적용시켜 볼 필요도 있지만, 우울과 불안의

관계에 관한 쟁점은 앞으로 더 많은 열린 논의

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Baumeister(1990)는 자살을 혐오적인 자기인식

(self-awareness)으로부터의 도피로 조망하는데, 자

살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그의 설

명은 제어이론적 입장과 잘 부합된다. 그의 모형

에 따르면, 자살과정의 시발은 개인의 표준이나

기대에 크게 미달하는 사건에서 시작된다. 이런

실패의 원인은 내적으로 귀인하고 고통스런 자

기인식은 더욱 강해진다. 이러할 때 개인들은 흔

히 고통스런 자기인식과 부적인 감정 상태로부

터 강력하게 도피하고자 하며, 이를 ‘인지적 몰

락(cognitive deconstruction) 상태’를 통해서 달성하

려 한다. 인지적 몰락상태는 시간 관점이 협소해

지고, 구체적 수준에서 사고하며, 즉각적이고 근

접된 목표만을 지향하고, 인지적으로 경직되어

있으며, 의미나 상위의 목표와 관련된 인식을 피

하려 하는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인지적 몰락상태

에서는 불합리한 사고와 자살 같은 극단적인 수

단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탈억제(disinhibition)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살은 결국 고통스러운 자

기인식으로부터의 도피수단이 된다. 

  이상과 같은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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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어이론의 역경에 대한 반응과정으로도 유

사하게 설명할 수 있다. 목표 상태로의 이행이

바라는 속도대로 되지 않고 앞으로의 기대도 어

두우면서 이런 노력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때, 정

신적 포기(혹은 일시적 도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일시적 도피로도 목표를 회피하지

못하고 또 목표를 포기하지도 못할 때, 자살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듯이 보이는 그럴 듯한 방

법이 된다. Baumeister의 모형이나 제어이론의 관

점에서 보면, 자살은 우울에 대한 충동적이고 단

기적인 도피수단에 해당한다. 이때 피하려는 감

정이나 자기인식은 우울이나 이상적 목표달성의

실패에만 한정되지 않고 불안이나 당위적 목표

달성의 실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목표를

버리지도 못하고 바라는 목표달성의 속도는 내

지 못해서 생기는 혐오스런 상태를 피하는 하나

의 수단이다. 최근 심미영, 김교헌 및 권선중

(2003)이 한국의 남녀 중고생 1,06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및

‘무망감’ 등은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

는 반면, ‘낙관주의’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원’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 중학

생의 경우는 고등학생에 비해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중학생에 비해 사회적 지원이 자살생각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

다. 이런 결과는 제어이론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다.

제어이론의 입장에서 본 한국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과 관련되는 문화적 요인

  끝으로 제어이론의 입장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우울 및 자살과 관련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분석해 보자. 

  먼저, 대부분의 산업화된 나라들에서 청소년기

는 도전과제가 많은 변화의 시기다. 청소년기에

는 신체적인 성숙과 동시에 정신적인 성숙이 요

구된다. 부모나 주위의 도움이 많은 아동과는 달

리 청소년은 스스로의 자질 및 능력과 노력으로

도전적인 과제들(예, 외모, 운동기술, 학업, 진로, 

직업기술, 대인관계 기술, 성격, 자아정체감, 감

정조절, 성/이성문제, 사회적 평판과 지위 등)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스스로 추구하려 하고 또 주

위로부터도 요구받는다. 아울러 목표 수준이나

목표달성의 속도를 현실에 맞게 줄이려는 시도

는 “젊은이여 야심을 품어라.” “안 되면 되게 하

라.” “꿈은 이루어진다.” 혹은 “하늘의 스타가 될

래요.” 라는 식의 구호로 대변되는 성취지향 일

변도의 가치관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이런 조건

이 산업화된 국가들과 한국에서 청소년기에 우

울과 자살이 급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이나 섭식

장애에 취약한 이유는 외모 및 대인관계 등에서

더 과도한 목표를 잡고, 목표와 현실의 차이에

대해 더 예민한 주의를 기울이고 개입되어 있으

며(오차민감성을 높이는 조건), 달성가능성은 더

낮고(예컨데, 외모나 대인관계의 성과에는 자신

의 노력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관여된다), 역경

을 만났을 때 포기나 주의분산(distraction)을 잘

하지 못하고 반추하는(ruminating) 대처방식과 관

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한국사회의 여성 외

모에 대한 맹목적 강조(예, ‘여고의 얼짱’ ‘아줌

마 몸짱’ ‘여자 강도 얼짱’ 등으로 대변되는)는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외모에 대한 지나친 목

표와 민감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청소년의 우울이나 자살 과

관련될 만한 한국문화의 특유한 특징으로는 ‘사

회적 가치의 획일성’, ‘부패와 불신 풍조’, ‘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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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성’, 및 ‘성인문화의 폭력성과 권위주

의적 경향’ 등을 들 수 있겠다. 가치의 획일성은

외모나 직업 혹은 학업 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하나의 가치차

원에서 청소년을 서열을 짓게 만든다. 이는 세상

의 일들을 대부분 영합게임으로 여기게 만들어

관련 구성원들이 배타적으로 경쟁하게 하며 소

수의 상대적 성공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실

패자를 양산한다. 이런 생각은 청소년 비행을 반

문화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시각(박영신, 김의철, 

2003)과 일맥상통한다. 부패와 불신은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의 직

업적 목표달성이나 유능성에 대한 기대를 비관

적으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 더해 조급성은 과도

한 속도목표를 잡게 만들고 점진적인 변화의 가

치에 눈멀게 만들 것이다. 수정된 제어이론의 관

점에서 보면 조급성은 부적 감정 경험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성인

문화의 폭력성과 권위주의적 경향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가치가 싹틀 수 있는 조건을 말살하며

자긍심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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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and Suicide in Korean Adolescents

Kyo-He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rates of depression and suicide of adolescent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rapidly increasing. Adolescent depression was often associated with anxiety disorder, 

eating disorder, attention deficits hyperactivity/disruptive behavior disorder. and suicidal attempts. 

Epidemiological data about depression and suicide of adolescents are reviewed. Psychological 

theories of depression and suicide are integrated in terms of a control theory interpretation. 

Issues about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anxiety'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e' 'the reason why rates of depression and suicide are rapidly increasing at adolescence' 'the 

reason why the different prevalence of depression between female and male is conspicuous at  

adolescence' and 'Korean culture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suicide of adolescent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 revised control theory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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